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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보니파시오 축일 

신앙의 여정에 함께하는 형제자매 여러분께, 

미국이 직면한 이민 위기의 과제 중 하나는 대규모 추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대규모 강제 추방을 시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일은 정당의 입장에 따른 

정치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인도주의적 가치나 철학적 신념에 따른 

도덕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은 무엇보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대규모 강제 추방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응답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끄는 이정표가 됩니다. 

모든 인류는 하느님 피조물의 일부이며,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 경이롭게 지음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며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며,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을 돌볼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 소명을 

실천합니다. 

대량 추방의 충격적인 현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많은 사람을 비인간화한다는 

점입니다. "불법(illegal)"이라는 단순한 단어는 하느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존엄성을 비하하고, 무시하며, 부정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비인간화하는 명칭을 사용한 뒤 그들을 인간 이하로 대하는 일이 반복되어 온 뿌리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원주민을 그들의 땅에서 내쫓고, 여러 세대에 걸쳐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삼으며, 이민자들을 소외시켰던 그 참담한 결과들은 모두 비인간화의 

언어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 그리고 실천은 이러한 

비인간화의 흐름을 저지합니다. 우리 교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사랑의 소명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 우리 성직자들은 이민 재판에 출두하는 교우들을 돕고 그들과 동행하며, 그 

가족들에게 사목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교구에서는 견진성사 기간 동안 히스패닉 교구들을 위한 인식 제고와 재정 

지원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들은 빠르게 늘어나는 사목적 돌봄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면서도, 동시에 신도 수와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인종 프로파일링을 허용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교인들은 이민 단속에 더욱 취약해졌습니다.이러한 교구들의 사역은 

이번 위기 상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생명줄과 같습니다. 후원금은 교구 

웹사이트(dioceseofnewark.org/support-immigrant-ministries)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이민자 권익 옹호와 인도적인 이민 법 집행, 그리고 정의에 기반한 이민 

개혁을 위해 여러 단체 및 교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델라니 홀(Delaney Hall) ICE 구금 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가족들과 봉사자들에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며, 정의와 존엄성이라는 하느님이 주신 권리를 가진 

구금자 및 그 가족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19 와 인종 차별로 인한 살상, 깊은 정치적 분열, 그리고 이제는 대규모 

추방 사태를 겪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수많은 방법을 배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를 실천하겠다는 세례 

언약의 다짐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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